
산업용 섬유 생산 확대하라!
산자부 , 섬유기술 혁신 3대 첨단전략 수립 … 실효성 의문

미래의 첨단섬유기술 개발을 위한 섬유기술 혁신전략이 수립이 됐으나 구체성이 결여돼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원장 주문영)은 2002년 2월21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센터에서 산·학·연 섬유 관

련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전략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효성의 손양국 팀장과 코오롱의 노환권 팀장이 차별화 섬유소재 기술 혁신전략, 건국대학교 김

성동 교수가 첨단 염색가공기술 혁신전략 , 충남대학교 백두현 교수가 산업용 섬유제품의 일류화 전략에 대

해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차별화 섬유소재 혁신전력 주제발표에서는 의류용 섬유원료의 섬도를 현재 0.04-0.06denier에서 0.01-0.001d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Polymer, 복합방사 구금설계, 제사기술, 가공기술이

뒤따라야만 섬유소재의 차별화가 가능한 것으로 주장했다.

1denier는 섬유 1g으로 9000m의 길이의 실을 뽑는 것으로 굵기를 표기한 단위이다.

또 개발방향에서는 High Fashion에 적합한 쾌적섬유, 항균섬유 등 감성소재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제전사,

난연사, 도전사 등의 기능성 신섬유 개발에 주력하며 제전사, 난연사, 도전사 등의 기능성 신섬유 개발과 옥수

수섬유, 키토산섬유, 우유함유 Rayon, 거미줄섬유 등 생분해성 섬유 개발방향도 제시했다.

첨단 염색가공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신섬유에 대한 염색가공기술 개발이 급선무이며, 새롭고 다양한 염색

가공 신기술 개발이야말로 세계 섬유시장 선점의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염색가공기술은 PTT (Polytrimethylene Terephthalate)섬유, 여러 가지 소재로 이루어진 다중복합소재의 염

색가공기술, 키토산등 천연추출물, 마이크로 캡슐화 등의 인체 무해한 생분해성 염료·조제개발, 감성가공제

개발. 잉크젯 날염기술 개발, 무용제 UV코팅 기술 개발, 초임계유체 가공기술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용 섬유의 일류화 전략 주제발표에서는 세계적인 섬유기업인 DuPont과 프로이덴베르그의 일류화 전개

과정, 국내 대기업의 일류화 가능 품목, 국내 벤처 섬유기업의 일류화상품 개발과정 등을 조사·분석해 국내

섬유기업의 일류화상품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우선 DuPont의 방탄복, 보강재, 광케이블 등에 사용되는 아라미드 섬유, 프로이덴베르그의 부직포 품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내 대기업의 일류화 전략은 효성이 PET/PVA(Polyvinyl Acohol)에서 타이어코드, 고무보강재, 석면대체용,

코오롱은 PEN(Polyethylene Terephthalate)/POF(Plastic Optical Fiber)에서 고성능 타이어코드, 전자재료용 섬

유로, 휴비스는 Binder Fiber(열융착섬유)에서 의료용 및 건축용 섬유로, 삼양사는 Bio-Medical(의료용 섬유)에

서 봉합사 등으로 사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섬유 벤처기업은 주력제품을 나노테크닉스의 고성능 필터용 탄소섬유, 은성의 반도체용 초극세사 Wiper, 모

드테크의 인조모발용 합섬원사, 보우의 고성능산업용 펠트, 알켄즈의 박막코팅 기능성 섬유제품, 성진의 해양

용 낚시줄 제조 등으로 선정하고 일류화 전략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내 섬유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75-80% 수준이나, 섬유기술 중 가장 중요한 차별화 섬유

소재, 염색가공, 산업용 섬유 분야의 기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술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섬유산업은 범용제품 대량생산에 따라 과당경쟁이 발생되고 수출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차별화 섬유소재 및 염색가공기술의 부족으로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기인

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산업용 섬유산업도 섬유산업 중 생산비중이 미국, 일본, EU등 선진국



의 60%에 비해 한국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산업용 섬유 생산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과제

를 안고 있다.

산업자원부 용역사업으로 진행된 섬유기술 혁신전략 사업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1년 동안 산자

부 5000만원, 섬유개발연구원 8000만원, 염색기술연구소 7000만원 등 2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됐으며 미래 섬유

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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